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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

<2020지역언론�톺아보기_5월3주(1)>

명품 브랜드 ‘값질’ 비판과 함께 
시즌 오프 할인 행사 홍보한 부산일보 1면 머리기사

△� 5월19일자�부산일보� 1면�머리기사

  부산일보는 19일 1면 머리기사로 <한국 소비자는 호구? 명품 브랜드의 ‘값질’>을 
실었습니다. 한국 소비자는 ‘호구’로, 명품브랜드는 ‘갑질’의 ‘갑’을 가격을 의미하는 
‘값’으로 바꿔 ‘값질’하는 주체로 이름 붙였습니다. 해외 고가 브랜드들의 비합리적
인 가격인상을 비판하는 기사입니다. 하지만 기사 분량의 많은 부분을 오히려 예년
보다 증가하고 있는 해외명품 매출액, 가격 인상률 등 명품브랜드가 잘 팔리고 있는
현상을 전달하는 데 치중합니다. 

부산지역 롯데백화점의 경우 4월 해외명품 판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.9% 늘었으며 
이달 들어서는 22% 이상 증가했다. 신세계센텀시티도 4월은 전년 대비 15% 증가했고, 이달 들
어서는 40% 가까이 늘었다. 전국적으로도 해외 명품 상품군의 매출은 증가세로, 롯데백화점의 
경우 2018년 전년 대비 18.5%, 2019년엔 28.0% 각각 신장했다.

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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루이비통은 이달 초 일부 가방 가격을 5~6% 올렸고, 의류 액세서리 소품류는 최대 10%까지 인
상했다. 샤넬도 지난 14일 이후 인기 품목인 클래식 플랩백 미디움을 715만 원에서 849만 원으
로 18.7% 인상하는 등 대대적인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. ‘하이엔드 명품’으로 불리는 이들 브랜
드의 인상은 아래 단계의 다른 브랜드 가격 인상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. 앞서 티파
니와 불가리 등 보석류 브랜드들은 금값 상승을 이유로 3월과 4월에 각각 가격을 올렸다.

  이 기사는 해외 고가 브랜드들이 코로나19로 명품 시장이 위축되자, 한국시장에서 
전체 매출을 보전하기 위한 ‘값질’을 한다고 지적합니다. 하지만 정작 마지막에는 세
일 정보를 알려줍니다. 유통면에 실릴 만한 기사를 굳이 1면 머리기사로 올린 의도
가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. 더구나 이 날은 5·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다음날입니
다. 과연 명품 세일 소식이 1면 머리기사로 선택될 만큼 뉴스가치가 있었나 아쉬움
이 남습니다. 

명품 브랜드의 매출 보전 움직임은 브랜드별로 진행되는 백화점 시즌 오프 행사 시기가 예년보
다 일주일가량 빨라진 데서도 나타난다. 버버리는 19일, 랑방·발리는 22일 세일을 시작하고, 다
음 달에는 로로피아나·토리버치·톰브라운이 할인 행사에 들어간다. <끝>

  한편 15일 부산일보는 24면, 국제신문은 7면에 해당 기사에서 언급한 백화점 세
일을 홍보하는 전면광고가 실리기도 했습니다. <끝>

_관련�기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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